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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인도네시아의 쇠고기 수입 규제를 놓고 브라질이 지난 4일 인도네시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지만, 인니 정부가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브라질이 쇠고기 수출에 있어, 인니 정부가 요구하는 
할랄(Halal) 인증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고 구제역 문제 등으로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에 제한을 뒀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련법상 구제역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에 제한을 두고 분기마다 수입물량을 설정하고 있다. 현재 
이런 문제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국제무역협상국의 이만 국장은 "WTO에서 논의할 
것 없이 브라질 정부와 직접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브라질은 최근 태국정부가 자국 설탕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 제도
가 잘못됐다며 태국정부도 WTO에 제소했다.
(출처 : 자카르타경제일보 2016/04/21)
  
▢ 시사점
 인도네시아는 구제역 발생국의 축산물은 수입하지 않고 있으며, 육류와 
유제품의 수입은 구제역 청정국에 한하고 있음. 또한 할랄인증 의무화 
등이 수입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 축산물은 해당이 되지 않
으나, 유제품은 할랄인증 등 인니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 및 인증이 복잡
하므로 관련 업체들은 정확히 준비하여 진출해야 할 것임.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규제에…

브라질 WTO에 인니 정부 제소 


